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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시 입주작가 최종 선정

  

¡ 울산광역시남구 문화예술창작촌(고래문화재단 운영)의 레지던시 공간 장생포 아트스테

이와 창작스튜디오 장생포고래로 131의 2024년 입주작가 24인을 최종 선정했다.

¡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주작가를 공개 모집한 결과 총 54명의 지원자가 

접수하였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통해 2월 24일 최종 결정되었다.

¡ 선정된 입주작가는 ▲장생포 아트스테이 - 홍종오(시나리오), 이소정(소설), 남은우(아

동문학), 양윤미(문학), 고예나(소설), 박기옥(소설), 한성규(소설), 박마리(소설), 류미연

(문학), 안지숙(소설), 권지영(시), 주영하(소설), 배은정(소설), 윤순례(소설), 홍춘숙(소

설), 김세인(소설), 지정애(시), 정연홍(시), 이나미(소설), 장성욱(소설), 이명훈(소설) 이

상 21명(출퇴근형 9명, 숙박형 12명), ▲창작스튜디오 장생포고래로1313 – 반가연(그래

픽아트), 용하현(회화·사진), 김소형(회화·설치)로 3명이 최종 선정됬다.

¡ 문학 심사위원단은 ‘숙박형 지원자와 출퇴근형 지원자들의 작가적인 면모가 대체로 훌

륭하다. 서울, 경기도, 경남, 대구 등에서 지원한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애정이 큰 것을 

면접을 통해 엿 볼 수 있었다. 입주를 통해 출간하는 작품 중에는 고래와 울산 남구 장

생포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있어 눈여겨 볼 수 있었다.’ 고 평하였다. 시각분야 심사

위원단은 ‘시각예술분야 지원자들의 작업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엿볼 수 있었으며, 울산 

남구를 소재로한 창작물을 제작하는 포부와 더불어 작가들은 지역과 장소에 관한 작업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심사평을 정리하였다. 표현 재료로는 디지털 프린팅, 유리, 모션그

래픽 등 다양한 재료와 장르의 작가들이 지원하였다. 

   심사위원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본인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지역성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총평을 남겼다.

¡ (재)고래문화재단 운영하는 레지던시는 본 사업을 통해 입주작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발판으로 레지던시를 거쳐간 작



가들은 괄목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장생포 아트스테이 4기 임택수 작가는 올해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에 이어 장편공모상인 ‘세계문학상’ 에도 선정되었고, 그 외 장

생포 아트스테이 입주작가들의 등단 소식과 출간한 작품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또

한 시각예술분야의 작가들 또한 레지던시를 디딤돌 삼아 서울, 청주, 전주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고 있다.

¡ 선정된 작가들은 전원 3월 5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며, 3월 15일(금) 입주작가 소개전을 

시작으로 울산 남구에서의 작업 활동을 시작한다. 서동욱 고래문화재단 이사장은 “작가 

워크샵, 교류전시, 예술가 프로젝트, 평론가 매칭, 교류프로그램 등을 통해 울산 남구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불모지인 울산 남구를 문화예술 콘텐츠의 산실로 지속 지원하겠

다”고 굳건한 의지를 밝혔다.  

[문의]

 -시각문의: 052-276-0131

 -문학문의: 052-276-9674 

 -접 수 처: jspa515@naver.com

 -홈페이지: 울산광역시남구 문화예술창작촌 (https://www.uwcf.or.kr/namguart)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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